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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약 70년 전, 한국국적 최초의 무역선 ‘앵도환’(櫻

島丸)호가 건어물과 한천을 싣고 홍콩과 마카오 항

으로 항해했다. 그 때를 시초로 하여 대한민국은 수

출주도형 경제 성장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금씩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갔고, 1964년 마침내 수

출 1억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이태희, 2018).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사상 최

초로 6천억 불 수출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54년 만

에 수출 규모가 6천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룬 것이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출규모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한국경제의 근

간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

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신보호주의 무

역기조의 확산과 이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등 국

가간 통상 이슈들로 인해 수출 제약요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주요 수출품목이 중복되는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경쟁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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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세계 경기 침체, 신보호주

의 무역기조의 확산 등 다수의 통상 이슈들로 인해 수출 제약요인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팬데믹 사태를 

초래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대폭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글로벌 이슈에 직면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속성장을 위해 경계를 확장하는데 대기업 보다는 더 큰 어려

움을 안고 있다.

이에 도전과 상생의 DNA가 창업 때부터 내재화 되어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하는 상사형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2018년 그룹차원의 경영이념으로 선포된 기업시민에 맞게 공생가

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협업포털’을 오픈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과 글로벌 차원의 경계 확장을 지

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경계확장이론에 기반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계확장자로서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한 이론적,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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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고 

기존 산업이 퇴출되는 등 급격한 구조적 변화가 발

생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기에 봉착

하는 등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가되어가고 있

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전자, 기계, 석유화

학과 같은 특정 품목이나 시장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가 절실한 시

점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국내 산업 생태계로 인한 중

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작금의 무역 환경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까지 국내 기업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했던 중소기업의 매출 비중은 최근 약 

18.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매출 비중

의 감소는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시장 경험 부재

와 같은 내부적인 역량 부족과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장애요소가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의 붕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

애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수출지원 

제도가 다방면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 및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 지원이 닿지 않는 회색지대를 최소화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함께 

확대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1967년 ‘대우실업’으로 시작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상사로 성장해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종합상사

로서의 도전정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

쟁력 있는 국내기업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을 

50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통해 쌓

아온 ‘유망한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 DNA을 바

탕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8년 포스코 그룹 차

원에서 선포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차원

에서 더 실질적이고, 더 체계적인 협업을 위한 상생

형 플랫폼인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을 개발하였

다. 종합상사로서의 역량을 활용한 이러한 활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비

즈니스 생태계를 강건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론

적, 실무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사례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지원이 비즈니스 생태계 개념과 생태계의 유지

를 위한 경계확장이론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

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노

력하게 된 계기와 역할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협업 포털의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은 5개 챕터로 구성하였는데, 첫째 서론에

서는 논문의 작성 취지와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비즈니스 생태계와 기업시민 챕터에서는 이론

적 배경과 사례 분석방법론을 설명하였고, 셋째, 협

업 플랫폼 도입 과정과 넷째, 협업 플랫폼 도입성과

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과 성과를 객관적

으로 서술하였다. 다섯째,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사

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정

리하며 종합하였다.

Ⅱ. 비즈니스 생태계와 기업시민

2.1 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생태계와 경계 확장 이론

 

생물학적으로 생태계는 존재하는 객체들 사이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으로 연합된 것을 의미한다

(Cheng & Su, 2020). Moore(1993)가 Har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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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eview를 통해 처음 제안한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는 이러한 생태계 개

념을 기업간 관계로 발전시킨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업, 공급자, 생산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함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

지 측면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늘어나

는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

품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창업, 성장, 퇴출의 경험이 

순환되어 일어나야 한다. 혁신측면에서도 이러한 생

태계 내 상호 협조와 시너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

조하고 있다(Adner & Kapoor, 2016). 이는 개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계(Boundary)는 국가간 지리적 국경을 설명하

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계의 확장은 국경을 넘나드

는 것이다. 이 개념을 경영학 측면에 접목하여 해석

하면, 경영학에서 경계의 확장(Boundary Spanning)

은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외부 이해관계자를 관여하도

록 하는 행동을 포함한다(김상유, 김길선, 2020; 

Ashforth, Kreiner, & Fugate, 2000). 오늘날과 

같이 IT, 물류, 정보통신이 발달된 상황 하에서는 

생태계 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이며, 이러한 

외부적 요구를 수용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속적인 생

태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경계의 확장 개념을 기업 

중심으로 해석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Brion, Chauvet, Chollet, & Mothe, 2012). 

첫째, 수직적 경계의 확장이다. 이는 조직 내 경영진

부터 실무 담당자까지 위계적 의사결정 구조가 완화

되어 빠른 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수평적 경계의 확장이다. 이는 기업 내 

타부서와의 협업 강화를 의미한다. 셋째, 외부적 경

계 확장이다. 이는 공급자, 고객, 정부, 지역사회 등

과의 경계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이 지

리적 경계의 확장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인력, 이동수단, 역량, 권한 등 다양한 조건이 갖추

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저항과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경계 확장자

(Boundary Spanner)가 필요하다(Liao, & Barnes, 

2015). 경계 확장자는 외부의 정보를 생태계 내에 

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개인 또는 

조직일 수 있다(Lifshitz-Assaf, 2018). 경계 확장

자에게는 기술적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동시

에 필요하다(Thomas & Autio, 2012). 기술적 스

킬을 보유해야 외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

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유해야 원활한 관계

를 유지하며 경계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여건을 비즈니스 생태계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중

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증가로 비즈니

스 생태계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외부

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계의 확장이 필요한데, 해외 경험이 부

족한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계의 확

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기반한 경계확장자

포스코 그룹은 지난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

으로 선언하고,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생가치를 창

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기업시민 

성과공유의 장’을 개최하여 기업시민 차원에서 추진

할 6대 대표사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6대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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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는 동반성장, 저출산 해법을 위한 기업차원의 

Role 모델 제시, 벤처 플랫폼 구축, 청년 취창업 지

원, 바다숲 조성, 글로벌 모범시민 되기와 만들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포스코 그룹은 각 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룹사들은 회사별로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6대 

대표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생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대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보유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6대 대표사업 중 동반

성장, 벤처 플랫폼 조성과 연계된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을 오픈하였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마케팅 글로벌 협업 포탈이

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전문가

와 현지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활

용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시장 개척이 필

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포스코인터내

셔널의 이러한 지원은 Trading 사업을 하는 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함께 수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을 위해 대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동반성

장의 의미도 담고 있다(정효영, 박정은, 2020).

비즈니스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계의 확장이 필요한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

하고 있는 역량은 경계 확장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Thomas & Autio(2012)

가 설명했듯이 경계 확장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기술적 스킬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측면에서 전세계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다양한 언어를 능숙하게 구

사하는 인력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한 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언어적 역량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업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관행까지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협상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

어내는 노하우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

이션 스킬을 통해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외부 생태계의 니즈를 파악하고 자

사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

결하여 현지의 니즈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

적 역량 뿐만 아니라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니즈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적 스킬도 필요하다. 그 동안 물

리적으로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한계를 새롭게 오픈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마케

팅 협업 플랫폼’을 통해 강화하여 기술적 스킬도 보

유하게 되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운영 중인 ‘국내 중소․

벤처기업 글로벌 협업 플랫폼’의 도입과정과 성과 그

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3 사례 분석 방법론

사례분석을 위해 먼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기업 관점에서만 이익을 얻으려

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여 사례의 적절성을 검토하

였다.

다음은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을 통해 포스코인

터내셔널과 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구

체적인 사례와 객관적 성과를 검토하여 진정한 공생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협업에 참

여한 중소․벤처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업과정을 지켜본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평

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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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업 플랫폼 도입 과정 

3.1 중소․벤처기업과 수출활동 현황분석 

중소․벤처기업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일

자리 창출이나 생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김대용, 2019).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비전문 인력들에

게도 고용 및 소득창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소득분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김대용 2019)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하며,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

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이 이러한 역

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김대용 2019). 기

술의 발전 및 트랜드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규모가 큰 대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소․벤처기업들은 발빠르게 대응하여 이를 주도할 

수 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기업의 수출활동은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거래시장을 국외 시장으로 확장하여 

매출규모 증가에 따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병호, 2009). 이에 중소

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630만개의 국내 중소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

략인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의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수출의 45% 내외를 차지해왔던 중소기

업의 수출 실적은 2019년 18.5%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량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장애요소, 즉 경계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장애요소

다수의 국제 통상 이슈들로 인해 수출장벽이 높아

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은 큰 차이가 있

다. 풍부한 자산 및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들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들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즉

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 세계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받

는 적응 압박은 더 커지고 있으며, 이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고유 기술을 활용함에 있

어 제약요인 또한 커지고 있다.

 그 외에도 해외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나 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수 중심의 중소․벤처기

업은 수출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고정

비용(fixed cost)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에 공공

지원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기업은 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고정비용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Lederman, Olareaga, & Payton, 2010; EC, 

2008; OECD, 2009). 예를 들어 미국회계감사원

에서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의 타당성을 정보의 불완전성과 높은 진입 장벽에서 

찾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등의 이유로 인

해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금 확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자금지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Stiglitz and Weiss, 1981; Lerner, 

1999).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벤처기업들의 데스밸리

(Death Valley) 현상이 있다. 데스밸리는 벤처기업



6 KBR 제25권 신년 특별호 2021년 1월

들이 연구개발(R&D) 성공 이후 상용화 이전 자금, 

판로 등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뜻하

며 평균적으로 창업 3~5년차에 나타난다. 많은 국

내 벤처기업들이 데스밸리 시기에 유무형 자원의 고

갈로 인해 경영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

하고 폐업하고 있다. 실제 신설법인 등록 수는 2014

년 8만5000개, 2015년 9만4000개, 2016년 9만

6000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2015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창업 3년 후 기

준 생존율’은 38%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스웨덴(75%) 미국(58%)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

은 것이다(김종현, 2017).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장

애요인들은 구조적 한계점 외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해왔으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외에는 수익성

이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거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이경호, 

2019).

3.3 포스코인터내셔널 관점에서의 필요성

1975년 국내에 종합상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종합상사는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해당 계열사의 수

출창구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각 기업의 

다종다양한 제품들을 가릴 것 없이 수출하고자 했다.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쌍용산업(現 GS글로벌), 대우

실업(現 포스코인터내셔널), 효성물산(現 효성), 반

도상사(現 LG상사), 선경(現 SK네트웍스), 그리고 

현대종합상사가 종합상사로 지정을 받으면서 국내에

는 7대 종합상사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 성장의 주

역이었으나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종합상사를 거

치지 않고 직접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출을 하

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09

년 34년 만에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했던 종합상사지

정제를 폐지하였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내 수출에

서 1999년 51%의 비중을 차지했던 종합상사는 그 

비율이 해마다 하락해 2007년 5.71%, 2014년 초

반에는 2-3%대까지 줄었다(Bridgenews, 2014). 

포스코인터내셔널 또한 여타의 종합상사들과 같이 

사업 포트폴리오의 축소, 트레이딩 수익률 감소, 기

업들의 직수출입 역량 제고로 인한 상사역할 축소 

등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구분 ’16 ’17 ’18 ’19

매출액 194,318 268,003 301,845 288,390

법인세차감

전순이익
(1,179) 731 25 (308)

<표 1> 포스코인터내셔널 무역부문 최근 4개년

매출액 및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억원)

3.4 기업시민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 모색: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 런칭

2018년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경영이념인 ‘기업시

민’ 도입에 맞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의 경영전

략을 기업시민관점에서 재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요 현안인 무역업의 수익성 악화 문제도 이 관점

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에서 공생가치를 창

출하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

던 중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는 일선 영업사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였다. 

기존에도 중소․벤처기업들과 협업은 진행되고 있었

지만 개별 영업조직에서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전사적 

시너지가 없었으며, 각 영업조직에서 수출하던 제품 

또는 그와 관련된 제품으로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들과의 협업을 전사적으로 통

합관리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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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체계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만들어 지속가능하

며 전사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

다. 이렇듯 협업 플랫폼 아이디어는 현장의 목소리

에서 시작되어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기업시민헌장을 근거로 경

영층의 공감과 지원을 얻어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다. 

<그림 1> 포스코인터내셔널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협업 포털 웹사이트 화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86개의 해외거점, 3800개의 

해외거래처와 해외 사업 창출 능력을 보유한 자산을 

근간으로 동년 중소․벤처기업 협업 전담조직을 신

설하였고, 2개월의 인터페이스 개발 시기와 후속 진

행된 Pilot Testing 기간을 거친 후 마침내 7월 1

일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을 오픈하였다. 

해당 협업 포털의 지원서비스 분야로는 공동사업

개발, 지사설립 지원, 해외진출 교육 등 제품 수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다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사업 분야(미래차/바

이오/헬스케어 등)를 중심으로 기존에 다루던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부품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중

소․벤처기업을 협업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원신청’

과 ‘열린문의‘ 창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중․소 벤처

업체들이 본인의 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간단하고 쉽

게 문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VOC를 바탕으로 기업의 니즈를 분석

하여 각 기업에 맞는 협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협업기업 선정은 3단계로 진행된다. 사업 방향성

과 적합성에 대한 1차 평가가 진행되고, 지원사의 

기술력/성장성/사업성을 중심으로 2차 평가가 이어

지며, 마지막으로 기업시민 관점에서 해당 지원사와

의 협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생 가치를 평가하여 

협업 여부를 확정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속가능성은 타기업과의 지

속가능한 협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마케팅 포털을 구축한 

사례는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경계확장자로서 역할

을 수행하여 진정한 공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제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Ⅳ. 협업 플랫폼 운영성과

4.1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활동 성과

2019년 7월 1일 런칭한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

에는 1년 뒤인 2020년 7월 기준 총 178개 社가 회

원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동월 기준 54개 社와 다양

한 지원서비스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양한 지원 내용을 분석해보니, 지원 분야는 수출지

원, 역량성장 지원, 그리고 맞춤형 지원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경계확장자가 보유한 기술

적 역량,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경계확장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때 어떤 방식의 지

원이 가능한지를 개념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근거

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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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유형 협업 기업

1
(수출지원)

신규 수요가 발굴
및 판로 개척

㈜젠바디
한덕철광산업(주)

2
(역량향상 지원)

Reference형
역량공유

㈜코코링크
㈜칸

3
(맞춤형 지원)

Case 별 니즈파악
및 적합한 지원

㈜바이오앱
㈜신일화학공업

<표 2> 지원 분야 유형화 

4.1.1 수출지원 활동 성과 

수출지원 활동은 종합상사의 업(業)의 특성을 활

용한 가장 대표적인 지원활동으로 수년간 쌓아온 회

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임직원의 역량을 활용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회사도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상생

형 모델이다(김정심, 2020).

이를 대표하는 성과 중 하나는 ㈜젠바디(대표 김

진수, 임직원 60명)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해

외 각 국의 수요처와 연결하여 수출 계약을 맺은 사

례이다. 특히, 해당 협업 성과는 기업의 사회공헌활

동에서 새로운 협업 모델을 발굴한 특별한 사례이다. 

㈜젠바디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료 

개발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안정된 고품질 제품을 확

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변화와 혁신을 이뤄온, 

의료용품 및 의약관련제품 연구․개발 분야에 강점

을 가지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하

여 2020년 4월 글로벌 마케팅 협업포털에 가입하였

고, 업체의 유망한 신속진단키트 기술을 확인한 포

스코인터내셔널은 해당 업체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

해 수요처 확보에 나섰다. 우선 코로나19의 여파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인도네시아 머라우케 지역

에 ㈜젠바디의 신속진단키트를 기부하기로 결심하였

다. 해당 지역은 회사의 사업장이 진출해 있는 국가

로, 신속진단키트 구매를 위해 현지 법인에서(인도

네시아무역법인과 PT. BIA) 각 1억 루피아씩을 출

현하여 총 2억 루피아(USD 13,000) 규모의 코로

나19 신속진단키트 34개(680회 Test분량)를 기부

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기부 당시인 2020년 5

월 13일 기준 확진자가 15,438명에 이를 정도로 

코로나19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포스코인터

내셔널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기증은 현지 언론

에도 보도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회사로

서 대외적으로 소개될 만큼 머라우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된 사례였다.

하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회공헌적 성과에 머

물지 않고, 경계확장자로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활

용하여 5월 기부 건에 이어 약 2개월 뒤인 7월, 수

출 성과도 얻게 되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콩고 

소재의 코발트 광산 투자 협업사인 ㈜코마글로벌에

게 동 광산으로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의 수요

가 있다는 내용을 접수하였고, 이에 인도네시아 머

라우케 지역에 ㈜젠바디사의 코로나19 신속진단키

트 기부건을 reference로 하여 신속진단키트 수출

연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내 7월 ㈜코마글로벌

과 동 업체의 제품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

고, 2000개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주문으로 약 

USD 15,000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에 사회공헌활동 목적으로 기부 형태로 

진행되었던 신속 진단키트의 해외 공급 경험을 바탕

으로 사업 아이템화하여 매출로까지 연결시킨 대표

적인 기업시민 실천 활동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과 사례로 국내 철광석 중견기업인 한덕

철광산업(대표 오상운, 임직원 93명)과의 협업을 들 

수 있다. 강원도 정선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덕

철광산업은 국내 유일의 상업용 철광석 생산업체로 

Fe 40%의 저품위 철광석을 월 6만톤 가량 생산하

는 중견기업이다. 국내 철광석은 지질학적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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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광보다 품질이 열위 함에도 포스코는 국내 광산

업계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1984년부터 한덕

철광산업과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덕철광산업은 매월 발생하는 약 1만톤

의 잉여물량에 대한 판매루트를 찾아야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덕철광산업의 이러한 상황

을 접하고 2019년 10월 직접 광산을 방문하여 어려

움을 경청하였다. 그 후, 회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저품위 철광석 품질검증 지원 및 해외 수요

처 발굴에 집중한 결과, 포스코인터내서널의 북경무

역법인에서 발굴한 수요처에 2020년 4월 5천톤 초

도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를 시작으로 5월 1만톤, 

6월 1만5천톤 등 점차 판매량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한덕철광산업㈜과 

포스코인터내셜은 2020년 5월 ‘중국 수출 판매 확

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 해

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중국 수요처와 2020년 

하반기 동안 매월1만 5천톤을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기 침체 속에서 이뤄

낸 수출 판매 개척으로 한덕철광산업은 매출증대, 

채굴 유휴설비 재가동에 따른 채굴량 증대 및 인력

충원이 기대되고 묵호항, 철도, 선박 등의 관련 인프

라 활용도 제고로 지역경제 부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 2019년 10월 한덕철광산업(주) 

광산 방문 및 업무 협약 

4.1.2 역량향상 지원 활동 성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E&P(Exploration & 

Production, 석유개발, 탐사와 생산, 개발, 판매를 

포함하는 석유/가스 산업의 upstream 활동)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협업사업으로 국내 중소협력

사 발굴 및 육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대

표적 성공사례인 ㈜코코링크와 ㈜칸과의 협업 사례

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 자산의 사업화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서

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코코링크(대표 이

동학, 임직원 20명 미만)는 학술연구, 기술개발 등

에 요구되는 고성능 슈퍼컴퓨터 및 고효율 소프트웨

어의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 슈퍼컴퓨팅 전문기

업이다. 이러한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코코링크는 

FWI(Full waveform Inversion, 완전파형역산 인공

지진파 전달속도를 통해 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 내부 구조를 예측하는 에너지자원 탐사 

자료 처리기술), RTM(Reverse Time Migration, 

역시간 구조 보정, 완전한 파동 방정식과 구간속도

에 기초하여 기록된 파동장을 역전파시킴으로써 지

하 영상구조를 얻는 기술) 등 석유가스 탐사자료 처

리기술을 상용화하여 개발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찾

고 있었고, 2020년 5월 글로벌 마케팅 협업포털에 

등록하게 되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에서는 전산재처

리 작업 대부분을 미국, 유럽의 메이저 업체와 수행

해 왔지만, 국내 E&P관련 강소기업을 발굴․육성

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자 ㈜코코링크와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몇 번의 

사전 업무 협의를 통해 마침내 2020년 6월 15일 계

약을 체결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

널은 ㈜코코링크의 최신 전산처리 기법과 슈퍼컴퓨

팅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 자료의 확보는 물론 비용

절감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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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링크는 더욱 풍부해진 사업 이력을 바탕으로 포

스코인터내셔널의 협력사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주)코코링크 입장에서도 협업 성과가 의미

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코링크의 이동학 대표

를 직접 인터뷰하였다. 이동학 대표는 “포스코인터

내셔널에서 제공하는 기술 자료와 경험을 기반으로 

보유 기술의 최적화 및 추가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

해 글로벌 수준의 전산처리 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협업 성과를 평가하며 실질

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 협업 사례인, ㈜칸(대표 현장환, 임직원 93명)

은 거제도에 위치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선박 구성부

분품(해양플랜트용) 제조와 선박 시운전 등 선박 구

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칸은 2018년 포

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SHWE(미얀마어로 ’황금’을 

의미) 가스전 플랫폼의 MEG(Methyl Ethylene 

Glycol) 재처리 설비 최적화 프로젝트(43만 불 규모), 

정부 R&D 연구과제를 통한 SHWE 가스전 플랫폼

의 3D Scanning 및 3차원 모델링 등을 진행한 실적

이 있으며, 해상공사경험, 공사관리능력, 기술 인력, 

운영 시스템 등에 강점을 보유한 국내 강소기업이다.

㈜칸은 2015년도에 현지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

해 왔으며, 이를 인지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칸의 

미얀마 사업에 좋은 파트너가 될 만한 Pacific High 

Tech(미얀마 양곤 소재)를 소개하여 양사의 상호협

력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주관하였다. 많은 해외

공사 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칸과 현지정보/경험 

및 현지설비를 보유한 Pacific High Tech의 상호 

협력은 양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

할 수 있는 좋은 동반성장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

했다. 또한, 양사의 시너지를 이용하여 미얀마 내 

Modification 및 EPCI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Commissioning) 

입찰에서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역량향상 지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개발 및 작업 노하우를 공유하

고자 Lessons Learnt 워크숍도 실시하였다. 해당 

워크숍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Shwe 

Project 개발1기와 개발1기 개보수 작업, 개발2기 

HUC(Hook Up & Commissioning, 연결작업 및 시

운전)를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 및 Lessons Learnt

를 ㈜칸과 Pacific High Tech에 전달하여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칸의 미얀마 진출을 지

원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노하우를 전수함으로

서, 미얀마 Shwe Project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한 업체와 협업하여 성과를 내는 상호 Win-Win 관

계를 만들어 내었다.

4.1.3 맞춤형 지원 활동 성과

전세계에 구축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

크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지

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지원 유형 중 하

나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식물 단백질 기반 백신 개발 

회사인 바이오앱(대표 손은주, 임직원 40명)의 해

외 인증 및 사업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마케팅 업

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망 바이오 기업과 동반성

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글로

벌 마케팅 협업포털 1호 기업인 바이오앱은 식물세

포를 기반으로 항원 유전자를 삽입한 식물에서 생산

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인 ‘그린 백신’ 기술을 활용

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lu)을 포

함한 다양한 백신을 개발․생산하는 유망 중소․벤

처기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바이오앱의 아프리카 돼지열

병 백신 개발을 위해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지의 

바이오 R&D 센터 이용 및 임상 실험에 대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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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8일,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바이오앱은 글로벌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MOU) 양사간 제품 개발 및 글로

벌 판로 개척에 관한 전략과 비젼을 공유하였다.

<그림 3> 바이오앱과의 업무 협약 체결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바이오앱에게 의료용 

주사기를 대체하는 패치 형태의 약물전달 시스템인 

‘Micro needle patch(의료용 주사기를 대체하는 

패치형태의 약물전달시스템)’ 제조 기업인 ㈜라파

스와의 업무 제휴를 제안하여 양사간 피부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기는 피부암인 ‘멜라노마’ 백신 

치료 패치 개발 등에 관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하였으며, 일본 식품 대기업인 아지노모토

(AJINOMOTO)향으로 바이오앱의 식물 단백질 추

출 기술을 이용한 특정 단백질 OEM 생산 공급 사

업을 위해 사전 테스트 업무에 협력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바이오 백신 전문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에 대해 ㈜바이오앱 연구개발 관계자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당사는 인체용과 동물

용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외시장 조사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으나, 국내에서 개별 국가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다양한 국가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협업 포털에 지원하여 도움

을 받고자 했습니다. 지원시 기대했던 점으로는 당

사가 개발 완료한 제품 또는 개발중인 백신 제품관

련 개별 국가의 시장현황, 인허가 과정 조사 및 사업 

모델 구축 등에 대한 정보와 통번역(회의, 계약서 

등) 및 현지 오피스 공간 등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당사의 제품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제조기

업인 신일화학공업(대표 서금석, 임직원 69명)과 

회사의 사업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멕시코 TI 

JUANA 지역에 신일화학공업의 제조법인 설립을 

지원한 사례이다. 투자 초기에서부터 포스코인터내

셔널의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현지 제조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무/행정 서비스 지원 및 물류/회계 업무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성

공적인 법인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 서비스 지원 분야인 

‘지사설립’을 위해 회사의 내부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였고 2019년 하반기 가

동 개시 후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으로 연간 3만톤, 

7천만불 규모의 TV Back Cover용 컴파운딩 플라

스틱 소재 원료 공급 및 완제품 판매를 포스코인터

내셔널이 담당하는 등 중소기업과 공생가치를 창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신일화학공업 영업본부 관계자는 마케팅 협업 포

탈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기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멕시코 컴파운딩 법인 공동 투자 파트너사

를 모색하던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담당자의 제안에 

따라 협업포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합상

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나,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하는 관점이 아니라 설비 투자와 공동 운영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하는 의미 있는 협업이었습니

다. 지원시 기대사항으로는 행정, 물류, 회계 등 법

인 설립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 차량 및 오피스 공간 

지원, 글로벌 원료 소싱 및 현지 제품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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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및 관련 기관 수출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교해 주었다. “금융 기관

에서 제공하는 수출 무역 금융지원을 이용해봤습니

다. I은행, K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상품은 

2%대의 낮은 이자율의 장점이나, 재무 실적에 국한

된 회사 평가로 회사의 성장성 및 산업 전망에 대한 

평가는 고려되지 않아 무역 금융 한도 확대가 용이

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 유형별 협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사례와 

관련자 인터뷰를 종합해본 결과, <표 3>과 같이 포

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계확

장을 돕는 경계확장자로서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협업 실패사례

하지만 성공사례가 있으면 실패사례도 있기 마련

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랜기간 안정성과 수익

성이 보장되던 굴뚝산업 분야의 트레이딩을 기반으

분야 협업 대상 협업 성과

수출

지원

젠바디

사회공헌활동에서, 사업 아이템추진을 통한 매출창출

[’20.05]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기부(USD 13,000, 680 EA)

[’20.07] 콩고향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수출계약(USD 15,000, 2000 EA)

한덕철광

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 저품위 철광석 품질검증 및 중국 수요처 발굴지원

- 지역경제 부양 효과 기대(묵호항, 철도, 선박 등)

[’20.04] 초도계약(0.5만톤/월)

[하반기] 장기계약 체결(1.5만톤/월)

역량

향상

지원

코코링크

개방형 협업사업을 통한 국내 중소협력사 발굴 및 육성

- 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 기술 자료와 경험을 기반으로 보유 기술의 최적화 및 

추가적인 기술 고도화

-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20.06] 협업계약 체결

칸

Lessons Learnt 워크숍을 통한 역량 성장 지원

- 미얀마 Shwe Project 1기, 2기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칸과 Pacific High 

Tech에 공유하여 양사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맞춤형 

지원 

바이오앱

해외 인증 지원 및 사업 개발을 통한 마케팅 실시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 위한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지 R&D 센터 및 임상 

실험 협업 지원

- ㈜라파스와 피부암 ‘멜라노마’ 백신 치료 패치 개발 기술 협력 지원

- 日 아지노모토(AJINOMOTO)와 단백질 OEM 생산 공급 사업을 위한 사전 

테스트 협력

신일화학

공업

중소기업과 공생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멕시코 제조법인 설립지원(2019년 하반기 가동 개시)

- 현지 제조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무/행정 서비스 지원 및 물류/회계 업무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으로 연간 3만톤, 7천만불 규모의 TV Back Cover용 

컴파운딩 플라스틱 소재 원료 공급 및 완제품 판매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담당

<표 3> 협업포털 지원분야 및 사례별 협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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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해왔으며, 4차 산업시대에 부각되는 미래 산

업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은 부족하다. 중

소벤처협업 포털에 가입은 하였으나 ‘협업 부적합’ 

업체로 판단한 건수를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자율주

행, 바이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분야의 업체다.

단편적인 예로 중소벤처협업포털에 가입한 라이다 

센서 제조사 A社는 당사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자

동차부품 제조사향 공급망 구축을 희망하여 협업 포

털에 지원하였으나, 해당 부문에 대한 당사의 전문

성 결여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적합한 수요를 찾기 

어려웠다.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미래 

산업과 연관된 중소벤처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는 현 시점, 4차 산업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체

질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 외부 전문가 평가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전문적으로 하

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차인환 팀장은 인터뷰

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협업 내용에 대해 다음

과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국내 최고의 종합상

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의 협업 체계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벤처기업

들이 성장을 위해서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수출을 위

해 노력하지만 이때 큰 현실적 장벽을 마주하게 됩

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협업하여 이 장벽

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사례로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대기업도 수익을 바탕

으로 움직이다보니 아이디어 또는 초기 R&D단계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리고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협업을 희망할 

때 가장 기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투자인데, 

많은 대기업들의 투자조항들이 발목을 잡아 투자 유

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코인

터내셔널은 글로벌 마케팅 협업에서 더 나아가 전방

위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나

가며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모범사례를 남겨주면 좋

겠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타 기업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하였다.

Ⅴ. 결론 및 시사점

5.1 이론적 시사점 

유망한 중소기업과의 협업, 벤처기업의 육성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플랫폼 등의 시스템뿐만 아

니라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

당 플랫폼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

은 활동들은 경계확장이론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

했던 경계확장자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선행요

인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협업 포털을 운영하는 부서와 해외 판로 개

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서와의 의사

소통체계를 개선하고 협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략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 협업 포털 전담 조

직을 CEO 직속 조직으로 배치하여 직접 관리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서 간 장벽을 뛰어넘어 다양한 영업부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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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였

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둘째, 경영층의 넛지(nudge)방식 동기부여 전략이

다.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은 2019년 12월 포스

코그룹 내부 행사인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

‘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Business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

러한 공식행사에서의 수상은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과 기능, 방향성이 최고 경영층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임직원들에게 보여주어, 사내 他부서로

부터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활

용되었다.

셋째, 조직평가 항목에 중소․벤처기업과의 협업 성

과를 반영하여 각 조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경영층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넛지(nudge)방식과 함께 직원들에

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중소․벤처기

업과의 협업이 조직 및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

인 업무임을 제도화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5.2 실무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국가 경제발전의 큰 축을 이루는 수출주도형 산업 

형태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방면의 지

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정부차원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대기업도 함께 동참하여 중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수출전문기업으

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국내 수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그 동안 노력과 성과를 요약해 보면, 

2019년 7월 런칭한 글로벌 마케팅 협업포털을 통

해,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몇몇 기업들의 수

출 지원과 다양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그

리고 역량 향상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유의미한 결

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포

스코인터내셔널의 내부적인 재무 성과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중소․벤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임팩

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타 대기업 그리고 국

가차원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내 중

소․벤처기업의 경계확장이라는 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비즈니스와 아이템, 그리고 기업간의 관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도전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첫째, 기업시민 경영이념이 임직원들에게 더욱 깊

이 내재화되어 기업문화로써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

원 활동이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경제

적 성과를 공유하는 ‘공생가치 창출’에 의미가 있으

며, 회사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는 활동임

을 임직원들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

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에만 집착한다면 중소․벤처

와의 협업으로 인한 수출 지원 활동들이 단순한 ‘비

용’ 또는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내부적으로 갈등과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부적 인식이 장

애요소로 작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

는 중소․벤처기업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기업시

민 경영이념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둘째,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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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의 미래 성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업 스펙트럼의 확장이 필요하다. 2020년 7월말 

기준 중소․벤처협업 포털 가입 업체와의 협업 현황

을 살펴보면, 협업을 진행중인 업체 중 기존 협력업

체의 비율이 70%에 달한다. 반대로 같은 기간 협업

을 중단한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을 신청한 

120개의 업체 중 54개 업체, 즉 45%에 해당되는 업

체와는 협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업체들

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상이한 분야의 업체가 대다수이며, 이중 40%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영

업부서에 연결하여 지원토록 했을 때 사업 연계 성

공률이 매우 저조했다. 즉, 철강, 플랜트, 자동차부

품 등 기존에 사업 분야의 업체가 대다수이며, 기존 

역량과 무관한 신규 분야의 업체와의 협업은 약 5%

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보유하

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미래 유망사업 분야와의 

협업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업 특성 상 현재의 글

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 가입업체와 미래 성장 사업 

분야 협업을 통한 신사업 추진 모델에 대한 공감대

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미래먹거리 

분야와 관련된 업체들과도 협업 성공률을 높여나가

야 한다.  

셋째, 글로벌 마케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

원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지원활동

을 추진 중에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원 범위는 훨씬 다양하며 무엇보다 제품R&D 및 

상업화/양산 단계에서의 투자에 대한 니즈가 높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또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

재의 지원 대상은 제품 상업화가 완료된 중소․벤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을 사

업 초기단계에서 발굴하여 협업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망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조기에 발굴

하는 체계 및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조기에 협업 체계를 확립한다면, 상호 기

업 간 더 큰 공생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5.3 결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은 

‘기업시민’이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기

업이 중소․벤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

델을 발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한 사례이다.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

업 내외부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종합상사라

는 수출지향적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업을 

통해 어떠한 공생가치를 창출하는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수평적 스펙

트럼의 확장과 중소․벤처기업의 발굴부터 상업화까

지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수직적 스펙트럼의 확장을 

함께 진행해 나간다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마케팅 협업 포털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

며 국내 산업 생태계 강건화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의 모범적인 기업시민 실천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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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POSCO International’s Practice of 

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Philosophy: 

Focusing on Global Marketing Collaboration Portal of 

Small and Medium-Sized(SMEs) Enterprises and 

Venture Companies

Yonggeun Kim*․Jung-In Lee**

Abstract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Korea's export volume change, the basis of the Korean economy, 

which was able to achieve rapid growth, was its export-driven growth strategy. However, 

these export-driven growth models have faced various problems in line with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Uncertainties in the global market have increased dramatically 

following a number of trade issues including the recent U.S.-China trade dispute,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the spread of the neo-protectionist trade stance, and the COVID-19 

situation that has become a global pandemic.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venture companies have greater difficulties in revitalizing the business ecosystem and 

expanding their boundaries, compared to major companies.

POSCO International, which has internalized the DNA of challenge and win-win since its 

foundation, has a mutual win-win business model, through cooperation with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lso, the company has opened a “Global Marketing Collaboration Portal” to 

create symbiotic value for corporate citizenship declared as a group-level management philosophy 

in 2018,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for exports and ultimately spanning 

the global boundaries as boundary spanner.

In this study, the content of these boundary extensions and their achievements were described. 

It also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xport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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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national economy, identified export obstacles currently held by small and medium-sized 

Korean companies, and described efforts to establish and promote POSCO International's 

global marketing collaboration portal. Finally, POSCO International's future assignments for 

contributing to revitalizing the ecosystem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have 

been presented.

Key Words: Corporate Citizenship, Business Ecosystem, Boundary Spanning Theory, 

Boundary Spanner, Mutual wi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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